
단석산업 지방산 공장 신축계획
스테아린산·올레인산·글리세린 생산예정 … 3월말 공식발표

단석산업(대표 한구재)이 2002년 12월 지방산 공장 상량식을 갖고 신축에 들어가 2003년 3월말 지방산 공급

및 사업범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.

단석산업의 신축 지방산 공장은 가동을 시작한 1차년도에 2만8513톤, 2차년도에 3만4212톤, 3차년도에 4만

1052톤의 생산능력을 갖출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중요 생산품목으로는 스테아린산 A급 65%와 B급 45% 및

연마용 스테아린산, 경화지방산과 경화유, 그리고 올레인산과 글리세린 등이 있다.

지방산 공장 신축이 끝나면 바로 가동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PVC안

정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스테아린산을 직접 생산할 경우 원료부터 완제

품까지 생산할 수 있게 돼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.

아직까지는 지방산의 용도로써 공업용과 식품용 중 어떤 그레이드를 공

급할 것인지 확실시되지는 않았으나 식품용과 공업용의 그레이드가 별

차이가 없어 특별히 나눠서 따로 정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.

한편, 단석산업은 1965년 설립돼 정밀화학분야에만 전념하면서 TV 브라

운관용 입상리사지 및 페인트용 광명단, PVC용 안정제 등을 개발·생산

해 내수공급 및 해외수출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연산화물과 바이오분야

의 키틴, 키토산, 올리고당 그리고 친환경기능성 제품인 계면활성제와

고기능성첨가제 등을 공급하고 있다.

또 점차 수질 및 대기오염 등 화학산업의 고질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할

수 있는 첨가제를 연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.

2001년 매출액은 501억원 가량으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2년 실적은 3월말 정확한 통계가 발표

될 것으로 보인다. <한수윤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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